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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장·노년층의 생성이름대기 영향 요인:

작업기억, 집행기능, 교육년수를 중심으로

생성이름대기는 제시된 의미 및 음소범주에 맞게 단어를 최대한 많이 인출

하는 과제로서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능력을 요한다. 따라서 뇌 영

역의 기능 감퇴가 나타나는 정상 장·노년층은 과제 수행 시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수행력을 결정짓는 특정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

다. 이에, 본 연구는 55세∼84세에 해당하는 정상 장·노년층 61명을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 과제를 실시하였으며, 단어인출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연령, 교

육년수, 작업기억,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의 하위 항목인 집행기

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기능, 지남력과 대면이름대기

측면에서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작업기억과 K-MoCA 총점은

의미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 산출 요소로 살펴보면,

K-MoCA 총점은 정반응수에, 작업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과 K-MoCA

총점은 군집수에, K-MoCA의 집행기능은 군집크기에, K-MoCA 총점과 작업

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은 전환수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반적으로

작업기억과 교육년수는 음소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 산

출 요소로 살펴보면, 작업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과 교육년수는 정반응

수에, 작업기억(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은 군집수와 군집크기에,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과 교육년수는 전환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와 같은

결과는 장·노년층의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에 영향력이 높은 요인은 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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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기억임을 알 수 있었으며, 작업기억의 부하는 의미 유창성 과제보다 음소

유창성 과제에 더 크게 부과된다. 따라서 음소 유창성 과제가 인지적인 노력

을 더 필요로 하는 과제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장·노년층의 의

미기억 저장소 크기 및 어휘량보다 의미범주 단어를 전략적으로 찾는 인지적

측면이 의미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을 좌우한다는 점과 인지적 차이에 따라 사

용되는 책략이 달라진다는 것 또한 확인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정상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를 통해 단어인

출 능력에 미치는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살펴보았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

구 결과를 토대로 고령 노인의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 능력을 작업기억 및 집

행기능과 연관시킬 수 있을 것이다.

1)

핵심되는 말: 장·노년층, 생성이름대기, 군집, 전환, 연령, 교육년수, K-MoCA, 작업기억,

대면이름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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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노년층의 생성이름대기 영향 요인:

작업기억, 집행기능, 교육년수를 중심으로

<지도교수 김 향 희>

연세대학교 대학원 언어병리학협동과정

김 지 연

Ⅰ. 서 론

1. 이론적 배경

가. 생성이름대기 과제의 의의 및 영향 요인

생성이름대기 과제는 제한된 시간 동안 의미적 범주 또는 특정 글자로 시작

하는 어휘를 최대한 많이 산출하는 과제로서 다양한 뇌 영역의 참여를 필요로

한다. 이 과제는 단어인출 능력 및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을 평가할 수

있으며, 언어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검사들(Boston Diagnostic Aphasia

Examination. BDAE; Western Aphasia Battery. WAB)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1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신경심리검사의 통제 단어 연

상 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COWAT)는 두 종류의 생성

이름대기 검사로서 국내에서 치매환자의 평가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2 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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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는 대표적으로 의미범주에 속하는 단어 이름대기인 의미 유창성 과제와

주어진 음소로 시작하는 단어 이름대기인 음소 유창성 과제로 나누어 시행한

다.3,4 의미 유창성 과제는 일반적으로 동물이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으로

제시한다. 음소 유창성 과제는 영어권에서는 보통 ‘F’, ‘A’, ‘S’ 로 시작하는 단

어를 산출하며, 한국어에서는 ‘ㄱ’, ‘ㅇ’,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를 최대한 많이

산출한다.1 또한, 두 과제는 서로 다른 단어인출 경로를 가지고 있다. 의미 유

창성 과제의 경우 의미기억(semantic memory)과 관련이 있어 어휘의 의미 체

계가 활성화되는 나타나는 반면, 음소 유창성 과제의 경우 어휘-음운기억

(lexical-phonemic memory)과 관련이 있어 주어진 음운적 단서에 해당한 단

어를 탐색하는 단어인출 처리과정이 요구된다.3,4,5 이와 같이 생성이름대기는

인출 경로에 따른 단어인출 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이다.

생성이름대기는 일반적인 대면이름대기와는 달리 언어적 의미기억, 어휘량

뿐만 아니라 주의력, 반복 오류에 대한 전반적인 모니터링 능력, 작업기억용

량, 지각적 이미지 재생 능력, 처리속도와 같은 다양한 인지기능을 요구하는

복잡한 과제이다.6,7,8 이와 같이 이름대기 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적인 측

면이 수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청년층에서는 작업기억과 어휘능력이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에 가장 영향력이 크다고 나타났다. 따라서 전략적 찾

기에 결함이 있거나 어휘지식이 부족하면 수행수준이 낮아진다.9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전반적인 인지기능(cognitive skill)은 집행기

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력, 지남력, 작업기억 등을 전반적으로 포함

한다. 전두엽은 하위 인지기능들을 조직화하고 통합하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운동 능력부터 고등 수준의 인지능력까지 많은 능력을 담당하고 있

다.10 특히, 인지기능은 언어표현능력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어 인지능력의

감퇴로 인해 범주적 이름대기와 같은 단어 유창성 기술 저하,11 개념 형성 능

력 감퇴,10 목표단어의 의미적 표상과 음운적 표상 사이의 연결 약화,12 등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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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능력에 저하가 나타난다. 이와 같은 저하는 청자의 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의사소통 과정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전반적인 인지영역 중 하나인 집행기능(executive function)은 추상적인 개

념을 형성하며, 작업기억에서의 정보를 조직하고 부적절한 반응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며, 적절한 방법으로 행동하는 능력이다.10 이는 적절한 단어를 효율적

으로 탐색하고 인출하는 능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3 주의력(attention)은 과

제 수행 시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영역으로써 외부 자극에 산만하지 않고

일정한 자극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따라서 주변 자극에 의해 주의

가 분산되어 과제에 집중하지 못할 경우, 정확도와는 별개로 긴 지속시간이

요구되며, 이름대기 능력에도 어려움이 나타날 수 있다.12 특히, 단어 찾기 책

략 중 전환수는 주의전환능력과 같은 인지적 유연성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

었다.14 시공간 능력(visuospatial ability)은 대상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파악하

는 시공간 지각 능력(visuospatial perception)과 공간적인 정보를 통합하거나

재구성하는 시공간 구성 능력(visuospatial construct ability)으로 구성되어 있

다.15 대체적으로 전두엽 기능이 손상된 파킨슨병 또는 혈관성 치매는 시구성

능력이 저하되어 있으며,15 시지각능력은 대면이름대기 수행력과 연관이 있다

고 보고되었다.16 그 외에 처리속도,17 지능,17,18 반응 억제 능력19과 같은 측면도

단어 유창성 기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억력(memory)에 속하는 작업기억(working memory)은 단기기억과 같은

단일 저장 체계가 아닌 단기기억을 시작으로 집행 주의와 관련시켜 이해·추

론·문제 해결과 같은 복잡한 인지활동을 위해 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 유지,

조작하는 인지적 기제이다. 작업기억은 장기기억과 분리되어 다중성분체계로

4가지의 구성요소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23 실행과 관련된 특정 전략, 언어이

해 및 추론을 하는 중앙 집행기(central executive)는 정보 형태에 따라 일시

적으로 저장하는 세 가지의 하위 체계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하위 체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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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어정보를 일시적으로 저장하는 음운루프(phonological loop)와 비구어적인

정보를 저장하는 시공간 스케치패드(visuo-spatial sketchpad), 그리고 장기기

억체계와 상호작용을 하는 임시 완충기(episodic buffer)로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23,24 이 중에서 구어성 작업기억(verbal working memory)은 집행기능

(executive)과 유지기능(maintenance)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23 이를 바탕으로

언어능력과 연관시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며, 생성이름대기와 같은

단어 유창성 기술과 상관성을 살펴본 연구도 선행되었다.5,9,20,21 작업기억용량

(working memory capacity)은 생성이름대기와 같은 복잡한 인지 과제를 수행

할 시 영향력이 크다고 밝혀졌다.9,25,26 이미 인출한 단어를 억제시키고 새로운

하위 범주 단서를 떠올리며, 단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작업기억이 관여한다.

따라서 작업기억용량이 높을수록 단어 유창성 수행력이 높아진다.9 전략적 찾

기 능력과 관련된 전두엽에서 작업기억을 다루고 있으며,22,25 음소 유창성 과

제는 의미 유창성 과제보다 전두엽 영역과 관련이 높아 인지적인 변화를 민감

하게 알 수 있다.5 작업기억에서 일시적으로 정보를 저장 및 유지하는 능력과

처리 및 조작하는 능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과제는 각각 다르다.27 국내에서

는 음운루프의 저장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와 중앙

집행기의 처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숫자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사용하였

다.28 또는 작업기억용량을 측정하기 위해 단기기억과 작업기억으로 분류하여

숫자폭 과제와 단어폭 과제를 사용하였다.20,21,29 외국에서는 음운루프의 저장능

력을 측정하기 위해 숫자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와 중앙집행기의 처리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숫자 +1 더하기 또는 숫자 -1 빼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더불

어, 시공간 스케치패드의 비구어적 정보 저장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도형의

짝 고르기 과제가 사용되었다.9

언어표현능력의 의미론적인 측면에서는 이름대기 능력을 가장 많이 언급하

고 있다.11 이름대기(naming)는 어휘 저장소에서 목표 단어를 끄집어내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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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의미한다. 이름대기 처리과정은 주의집중, 지각, 기억력과 같은 인지능력과

어휘지식, 음운론 및 의미론적인 언어처리 과정이 모두 결합된다.12 그러나 이

름대기 능력의 저하는 담화 시 유창성 저하로 인해 원활한 의사소통에 어려움

이 나타나며, 말의 전환이 느려진다고 한다.11 또한, 단어인출 능력은 단어 유

창성 과제의 정반응수, 군집크기에도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작업

기억뿐만 아니라 이름대기 능력 또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력과 군집크기에

중요 변수로 볼 수 있다.9 하지만 작업기억과 단어인출 능력이 기여하는 바는

독립적으로 작용되며, 과제 수행력에 있어 인출 전략과 관련 단어들의 연관성

은 단어인출 행동에 각각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9

대부분 선행연구에서는 범주별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을 연령과 교육년수로 살펴보았다.1,30,31 연령은 증가할수록 인지능력이 감퇴가

되어 언어능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인지기능의 둔화는 복잡한 주의력

과정의 처리, 작업기억, 처리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따라 목표단어의 의

미적·음운적 표상을 생성하고 구어정보를 인출하는 데 어려움이 나타난다.12

그러므로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도 연령 효과가 있다고 밝혀졌다.32

교육년수는 문해력과 비례하므로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글을 읽고 쓰는 능력

이 향상된다.32 특히, 음운인식은 문해력 기술과 언어능력을 평가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이다. 따라서 음운인식을 음운재부호화(phonological recoding), 음

운부호재생(retrieval of phonological code), 글자지식(letter knowledge) 등으

로 평가함으로써33 문해력 및 언어능력을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음운인식 능력

과 글자지식 또한 교육년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뜻한다. 따라서 음

운지식이 필요한 생성이름대기의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도 교육년수 효과가 나

타났다.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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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생성이름대기 과제의 어휘 산출 요소: 군집과 전환

생성이름대기 과제의 수행에서는 시간 내 범주별 어휘를 단순히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산출의 양상이 나타난다. 제시된 범주에 따라 특정 하위

영역 내 어휘를 산출하다가 새로운 하위 영역으로 바꿔 산출하는 것 즉, 한

군집에서 다른 군집으로 옮기는 것을 ‘전환(switching)’이라고 한다. 또한, 특

정 하위 영역에 따라 의미적 또는 음운적으로 연관 있는 단어를 산출하는 것

으로 ‘군집(clustering)’이라 한다. 이들은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찾을 수 있

는 책략으로 유창성 과제에서 분리될 수 있는 산출 요소이며, 두 요소들이 반

복적으로 이루어진다.34 이러한 생성이름대기의 하위 산출 요소를 통하여 효과

적인 단어 찾기 책략을 살펴볼 수 있으며,14 과제 수행에 필요한 여러 인지과

정을 확인할 수 있다.35 따라서 단어 유창성 검사 시 흔하게 사용되어 온 측정

치는 정반응수이지만,2 전환수과 군집화도 수행에 요구되는 다양한 인지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유용한 평가치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4

의미 유창성은 의미적 범주화(semantic categorization)와 관련이 있으며, 군

집과 전환 능력에도 모두 연관성이 있다. 이 요소들은 정반응수에 영향을 주

었다.9,34 반면에, 음소 유창성 과제는 군집 능력보다 전환이 단어산출에 더 연

관성을 보였다.34 즉, 전환수는 두 과제 수행력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36 더불어, 두 요소와 관련이 있는 뇌의 기능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자

들37은 뇌손상 환자들을 정상군과 비교하였다. 음소 유창성 검사에서의 전환수

는 전두엽 손상 또는 파킨슨병 여부를, 의미 유창성 검사의 군집 크기는 측두

엽 손상 또는 알츠하이머병 여부를 알 수 있는 유용한 지표라고 제안하였다.

즉, 전략적인 책략 또는 인지적 유연성이 필요한14 전환(switching)은 전두엽

기능과 관련이 있고,37 의미기억이나 어휘 저장소의 접근이 필요한14 군집

(clustering)은 측두엽 기능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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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장·노년층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

생성이름대기 과제는 언어능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지능력을 요구하기 때

문에 정상적인 노화(aging)의 과정에서 수행력 저하가 나타난다.34 연령이 높

아질수록 해부생리학적 변화에 따른 기능 감퇴가 다른 뇌 영역에 비해 전두엽

기능이 가장 먼저 쇠퇴하므로10 과제 수행력뿐만 아니라 처리속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14,30 특히, 인지적 유동성으로 행동을 계획하며 순차

적으로 처리하는 능력은 50대 이후로 기능이 서서히 저하되어 60대 이상부터

인지능력이 급격하게 감퇴한다.10,38

정상 장·노년층 집단에서 생성이름대기 과제 수행력을 살펴보면, 정반응수는

제시하는 범주 단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음운적 단서보다 의미적 단서를

통해 연관 단어를 효율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빠르기 때문에 의

미 유창성 과제가 음소 유창성의 과제보다 수행력이 높았다.32,39 더불어, 각 유

창성 과제에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면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는 성별에 따라 수

행력이 높은 의미범주가 다르게 나타났으며,1 연령과 교육년수는 수행에 유의

미한 영향이 미친다고 한다.1,32,40 반면에,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는 성별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 연령과 교육년수32에 따른 수행력 차이가 나타났다.1,31 교육년

수와 연령은 단어 유창성 과제에 따라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각각 다르지

만,1,30,31,32 교육년수와 연령이 높아질수록 수행력이 높아진다는 결과가 대부분

동일한 반면에 성별 요인의 영향은 연구자마다 다르게 나타난 바이다.41 생성

이름대기의 단어인출 책략 측면에서 음소 유창성 과제의 군집크기는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였으며, 의미 유창성 과제의 전환수는 연령이 낮을수록 빈번

하게 발생하였다.34 따라서 전환수와 군집크기 또한 연령 요인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34 이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주의 전환 능력과 같은 인지

적 유연성의 저하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14 이와 같이 정상 장·노년층



- 8 -

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대한 연구가 국내외로 진행되었으며, 대부분 연구

에서 다루고 있는 중요 변수는 성별, 연령, 교육년수이다. 그 외 노년층의 생

성이름대기 규준을 지능,18 인종,27 언어42 등과 같은 변수를 두고 진행된 연구

도 있다.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에서는 대체적으로 생성이름대기

의 수행력을 총산출수로 살펴보았다.9

다양한 환자군과 정상군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을 비교하는 연구 또한 선행

되었다. 환자군은 알츠하이머병 환자,2 파킨슨병 환자,43 혈관성 치매 환자,2 실

어증 환자20 등으로 정상군과 수행력을 비교하였다. 전두엽이 손상된 환자 또

는 파킨슨병 환자의 경우, 생성이름대기의 정반응수와 전환수는 정상군보다

수행력이 낮았으나, 군집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37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전환과 군집에서 모두 결함이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신

경학적 퇴행성질환 환자(헌팅턴병, 다발성 경화증, 혈관성 치매)의 경우, 정상

군과 비교하였을 때 전환수에서 차이가 나타났다.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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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언어표현능력은 인지능력과 서로 복합적으로 연관되어 전반적인 대화 운용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11 의미론적 측면에서는 노화로 인해 이름대기 능력

이 감소하며 이러한 변화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경험을 하게 된다. 이

름대기 능력의 손상은 노인들의 발화에서 언어적 방해가 되어 구어적 휴지,

문장 중단하기, 구어적 오염, 불완전한 예시 등 다양한 특징이 나타난다. 이러

한 특징 중 불완전한 예시(defective exemplification)에서는 단어 유창성 기술

이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어휘 저장소에 내재되어 있는 어휘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노화로 인한 인지능력의 감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9,11

노화에 따른 단어 유창성 기술을 살펴볼 수 있는 산출 과제에서는 생성이름

대기 과제가 있다. 생성이름대기 과제는 산출한 어휘를 모니터하며 범주 단서

를 이용하여 어휘 저장소에 있는 어휘를 전략적으로 인출하는 것이다. 이는

단어 찾기 결함 또는 담화의 조직력 약화를 평가할 수 있어 유용한 검사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어를 빠르고 정확하게 조직하여 인출하는 능력을 알 수 있어

서 전두엽 또는 측두엽의 기능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민감한 지표이다. 그러

므로 노화과정에 의한 변화 양상과 그에 따른 어휘능력과 인지적 구조의 하위

영역 간의 복합적인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절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성이름대기 과제를 통해 정반응수뿐만 아니라 단어인출을 위한 책략을 보다

구체적으로 분석을 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생성이름대

기 과제를 통해 정상군과 다양한 장애군의 수행력을 비교하였으며, 정상 노년

층을 대상으로는 범주에 따른 수행력 차이 또는 청년층과 단어 찾기 책략 특

성을 비교하였다. 대부분 전반적인 수행력에 영향을 주는 중요 변수를 연령,



- 10 -

교육년수, 성별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정상 장·노년층에서는 어휘 저장소에 내

재되어 있는 어휘를 효율적으로 산출하기 위한 책략(예: 군집, 전환)에 이름대

기 능력 또는 인지기능 측면에 따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므로

수행력에 미치는 요인들을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능력의 차이가 나타날 수 있는 이름대기 능력이

나 다양한 인지기능이 단어 유창성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볼 것이

다. 이를 통해 뇌 영역에 따른 인출 경로에 대한 내용과 더불어 만약 어휘를

산출하기 위한 모색행동에서 영향력이 큰 영역을 확인된다면 생성이름대기의

하위 산출 요소를 통해 이름대기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적 변화를 민감하게 알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영향을 주는 영역 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력 향

상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내용은 정상적인 노화와 병리적인 노화를 구분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

공하며 추후 치매, 인지적 결함으로 인한 언어장애의 의사소통 능력을 선별하

는 데 자료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복합적으로 연관된 영역을 민감하게 예측할 수 있는 하위 요소를 바탕으

로 임상에서 중요하게 다뤄야 할 부분을 예측할 수 있으며, 원활한 의사소통

을 위한 인지·언어 통합 치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본 연구에서는 생성이름대기 과제(의미 유창성 과제, 음소 유창성 과제)를

통해 장·노년층의 단어인출 능력과 단어를 인출하기 위한 책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단어 유창성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한

다. 관련 요인으로 장·노년층의 연령, 교육년수뿐만 아니라 대면이름대기 능력

과 인지기능의 하위 영역 측면(집행기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

력, 언어기능, 지남력)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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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문제

연구자가 가설을 토대로 설정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정상 장·노년층의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 대면

이름대기 능력이

(1) 의미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정반응수, 전환수, 군집수, 군집

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다)

(2)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정반응수, 전환수, 군집수, 군집

크기)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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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원수(명) 연령(세) 교육년수(년) K-MoCA1(점)

평균

(±표준편차)
61

68.41

(±3.86)

11.03

(±3.86)

23.25

(±3.49)

범위2 55∼84 6∼16 15∼29

Ⅱ. 재료 및 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 대상은 서울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84세 이하의 정

상인 61명으로 선정하였다. 장소는 아파트 내의 노인정 5곳, 성당 1곳, 아파트

에서 공지를 통해 대상자를 모집하였다. 정상 장·노년층의 선정 기준은 다음

과 같았다. (1) 본인이나 가족의 보고에 의해 인지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경학적 질환과 관련된 진단 및 수술 경험이 없고, 발달적 병력이 없는 자.

(2) 한국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ment,

K-MoCA)의 연령대별 규준에 의거하여 정상범주에 속한 자. (3) 과제 수행에

있어서 필요한 시·청각 기능에 문제가 없는 자로서 보청기나 돋보기와 같은

보조기는 사용 가능하되, 검사가 어려울 정도로 장애가 없는 자. (4) 의미 유

창성 과제(동물, 가게 물건 이름대기)와 음소 유창성 과제(‘ㄱ’, ‘ㅇ’, ‘ㅅ’)에서

한 개 이상의 단어를 산출할 수 있는 자를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대상자의 정

보는 (표 1)과 같다.

표 1. 대상자 정보

1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2 범위(최소값∼최대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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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방법

가. 자료 수집

자료 수집은 서울, 경기 지역의 아파트 내의 노인정, 성당 또는 개인적으로

방문을 하여 시행되었다. 모든 검사는 조용한 환경에서 대상자와 일대일로 진

행하였다. 본 검사 진행에 앞서 연구에 대한 설명과 연구 참여 동의를 구하였

으며, 사례 면담을 통해 대상자의 나이, 교육년수, 손잡이, 병력(정신적 질환,

신체적 질환)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정보는 면담지에 작성하였으

며, 선별 검사로서 노인우울척도 검사(Korean Version of Short Form

Geriatric Depression Scale, SGDS-K)와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

(K-MoCA)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본 검사는 절차에 맞춰 과제를 진행하였

다. 과제 시행 시 모든 대상자의 반응은 검사지에 기록하였다. 검사가 진행되

는 과정은 디지털 녹음기(SR-900)를 사용하여 녹음하였다. 정확한 기록을 위

해 녹음된 반응을 재확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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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검사 절차

(1) 생성이름대기

음소 유창성 과제는 의미 유창성 과제에 비해 정교한 전략적 탐색을 요구하

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고 한다.44 초반 과제로 인한 과한 인지

적 노력이 후반 과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감안하여 의미적

유창성 과제를 먼저 실시하였다. 각 과제의 수행시간은 1분으로 제한하며, 대

상자가 보이는 반응은 검사지에 즉시 기록하였다. 과제 진행 중, 대상자가 10

초 이상 반응이 없거나, 과제를 진행하려 하지 않을 경우 격려와 유도를 통해

끝까지 과제를 마칠 수 있도록 하였다.

(가) 의미 유창성 과제

대상자에게 1분의 제한 시간을 준 후, 동물의 이름을 가능한 많이 산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동물 이름대기 과제가 끝난 후에는 가게에서 살 수 있

는 물건의 이름을 1분 동안 산출하도록 지시하였다. 검사자는 과제의 시작과

동시에 대상자가 보이는 모든 반응을 검사지에 기록하였다.

(나) 음소 유창성 과제

대상자에게 1분의 제한 시간을 준 후, 각각 ‘ㄱ’, ‘ㅇ’, ‘ㅅ’으로 시작하는 단어

를 최대한 많이 산출할 수 있도록 지시하였다. 사람 이름이나 도시 이름 등

고유명사는 산출하지 못하도록 과제 실시 전에 설명하였다. 또한, 대상자가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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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연습 문항(예. ‘ㅂ’로 시작하는 단어)을 실시하

였다. 본 과제를 시작한 후 대상자가 보이는 모든 반응을 검사지에 기록하였

다.

(2) 작업기억 과제

작업기억 과제는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의 숫자폭 과제(부록Ⅲ)를 사용하였다.

(가)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본 연구에서는 음운루프의 음운기억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웩슬러 성인

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45의 하위 항

목으로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따라말하기 숫자는 3폭에

서 9폭으로 늘어나며 각 폭마다 2개의 문항이 제시되어 총 14개의 문항으로

14점 만점이다. 1초에 1개씩 불러주는 일련의 숫자들을 듣고 대상자는 곧바로

순서대로 따라하는 과제이며, 각 폭에 해당하는 두 문항을 모두 틀릴 경우 검

사를 종료하였다. 본 과제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습

문항을 실시하였다.

(나)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본 연구에서는 중앙 집행기의 집행능력을 측정하기 위해『한국판 웩슬러 성

인 지능검사(Korean Wechsler Adult Intelligence Scale: K-WAIS)』45의 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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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으로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과제를 실시하였다. 이는 단기기억뿐만

아니라 제시된 요소들을 재구성하여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므로 중앙 집행기

의 능력을 반영한다.46 따라말하기 숫자는 2폭에서 8폭으로 점차 늘어나며 각

폭마다 2개의 문항이 제시되어 총 14개의 문항으로 14점 만점이다. 1초에 1개

씩 불러주는 일련의 숫자들을 듣고 대상자는 숫자를 거꾸로 따라하는 과제이

며, 각 폭에 해당하는 두 항목을 모두 틀릴 경우 검사를 종료하였다. 본 과제

를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연습 문항을 실시하였다.

(3)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

본 연구에서는 인지기능의 하위 영역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47

를 실시하였다. K-MoCA는 치매 수준 이전의 경도 인지장애부터 혈관성 치매

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환자를 잘 탐지해 낼 수 있는 타당한 검사로 개발된 신

경심리 검사도구다. 검사 항목은 집행기능(4점; 기호잇기검사, 공통성문제, 음

소 유창성), 시공간구성능력(4점; 육면체그리기, 시계그리기), 기억력(5점; 단어

지연회상), 주의집중능력(6점; 숫자 외우기, 박수치기, 100에서 7씩 빼기), 언어

기능(5점; 대면이름대기, 따라말하기) 및 지남력(6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점은 30점이다. 실시 시간은 약 10∼15분이며 대상자가 과제를 실시하는 데

충분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실시 요강에 따라 지시하였다.

(4) 대면이름대기 과제

본 연구에서는 이름대기 능력을 측정하기 위해 한국판 보스톤 이름대기 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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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Korean Boston Naming Test: K-BNT)』48를 실시하였다. K-BNT는 1997

년에 미국에서 개발된 Boston Naming Test(BNT)에 근거를 두어 어휘선정

및 활용에 있어서 우리나라 고유의 문화적, 언어적 요소를 가미하여 만든 표

준화 도구이다. K-BNT는 15세 이상의 한국인 성인을 대상으로 문항 곤란도

를 측정하였다. 곤란도가 높은 쉬운 문항으로부터 곤란도가 낮은 어려운 문항

을 순차적으로 배열하고, 음소적 중복을 피하여 순서를 조정하여 총 6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임상에서 환자들의 어휘 수준을 살펴보기 위해 대중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49 실시 시간은 약 15∼20분이며 대상자가 흑백 그림을

보고 그림의 이름을 산출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만약, 목표 단어를 산출하기

에 애매한 그림이라면 정확한 위치를 가리키며 대상자가 혼란을 느끼지 않고

과제를 진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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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 분석

(1) 생성이름대기

의미 유창성 과제는 동물 이름대기와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이름대기 과

제로써 각각 정반응수, 군집수, 전환수를 산출하여 합하였고 군집크기는 두 과

제의 군집크기에 대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결과에 따른 군집크기, 군집수,

전환수의 측정 기준과 관련하여 선행연구34,50를 바탕으로 <부록 1>에 단어 분

류 예시를 제시하였다.

음소 유창성 과제의 경우 ‘ㄱ’, ‘ㅇ’, ‘ㅅ’으로 시작하는 어휘를 최대한 많이

산출하는 과제로써 각각 정반응수, 군집수, 전환수를 산출한 후 합하였다. 군

집크기는 세 과제의 군집크기에 대하여 평균을 산출하였다. 군집크기, 군집수,

전환수의 측정 기준은 첫 모음이 같은 단어를 연속적으로 산출하거나 청각적

으로 유사한 음절로 시작하는 경우 하나의 군집으로 인정하였다.

(가) 정반응수

검사자의 제시한 범주 내에 속하는 정확한 단어의 개수를 계산하였으며, 반

복 및 침입 등의 오류는 포함하지 않았다. 음소 유창성 과제의 경우 선행연구1

와 같이 사람이름이나 도시이름 등의 고유명사는 정반응수에서 제외하였으며,

자주 사용하는 외래어나 외국어는 정답으로 간주하였다. 또한, 파생어(예: 간다,

가니, 가고/ 시어머니, 시동생, 시아버지)의 경우는 첫 반응만 점수를 주었다. 더

불어, 상위 개념의 단어와 하위 개념의 단어를 연속적으로 반응한 경우, 하위

개념의 단어를 점수에 포함시켰으며, 상위 개념의 단어는 채점에서 제외하였다.



- 19 -

(나) 군집크기 및 군집수

군집크기는 하나의 군집에 속하는 단어가 한 개일 경우 세지 않고 두 번째

단어부터 산정하였다. 예를 들어, 군집 내에 산출되는 단어가 1개의 경우 군집

크기는 0으로 계산되었고, 2개인 경우에는 1, 3개의 경우에는 2로 산출하였다.

군집수는 군집의 수(하위 범주의 수)를 세어 계산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과제의 평균 군집크기, 군집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는 의미적 하위 범주별로 군집을 나누어 군집의 수와

군집크기를 계산하였으며, 평균 군집크기는 모든 군집크기의 합/군집수로 계

산하였다. 예를 들어, 동물 이름대기에서 “참새, 올빼미, 뻐꾸기, 꾀꼬리, 기린,

코끼리”로 새 이름과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을 연달아 말할 경우, 첫 번

째 군집크기는 3(참새, 올빼미, 뻐꾸기, 꾀꼬리), 두 번째 군집크기는 1(기린,

코끼리)이다. 군집수는 2(새,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로 계산하였다. 평균

군집크기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군집크기의 합을 군집수로 나눠야 하기

때문에 ‘4/2=2’로 산출하였다.2 같은 군집이 반복될 경우, 군집수는 1개로 계산

하였다.

음소 유창성 과제는 같은 모음소리로 시작하거나 청각적으로 유사한 음절로

시작하는 단어(예: 게으름/개구리)를 같은 군집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2 평균

군집크기와 군집수는 의미 유창성 과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산출하였다. 같은

모음으로 시작하는 군집이 반복될 경우, 군집수는 1개로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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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환수

전환수는 군집 간의 이동의 수를 계산하였다. 예를 들어, 의미 유창성 과제

의 동물 이름대기에서 “참새, 올빼미, 뻐꾸기, 꾀꼬리, 기린, 코끼리”라고 말할

경우, 한 군집(새)에서 다른 군집(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물)으로 이동하였

으므로 전환수를 1회로 계산하였다. 음소 유창성 과제의 ‘ㄱ’으로 시작하는 어

휘를 산출하는 과제일 경우 “가방, 가게, 가래, 기차, 기린, 기름, 구름”으로 반

응할 경우 한 군집(ㅏ)이 다른 군집(ㅣ)과 또 다른 군집(ㅜ)으로 두 번 이동하

였으므로 전환수를 2회로 계산하였다. 한 범주 내에 단어가 하나일 경우

(single word)도 포함시켰으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의미 유창성 과제와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전환수를 각각 산출하였다.

(라) 오류

제시된 범주에 따라 바르게 산출된 정반응 이외에 단어를 반복하거나 범주

에 적합하지 않는 단어·비단어·신조어가 침입한 경우 오반응으로 처리하였다.

선행연구2,34와 같이 반복과 침입 오류도 군집 크기, 군집수, 전환수를 산출할

때는 하나의 반응으로 계산하지만, 정반응수에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2) 작업기억 과제

작업기억에 적용되는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과제와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

하기 과제는 K-WAIS의 실시요강을 따랐다. 각 과제별로 총점을 산출하고 작

업기억의 하위 항목으로 나눠서 기록하였다. 각 총 14개의 문항으로 14점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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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3) 한국판 몬트리올 인지평가(K-MoCA)

인지기능의 하위 영역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인 K-MoCA는 채점 기준

을 따라 총점과 하위 항목별 점수를 산출하였다.

(4) 대면이름대기 과제

대면이름대기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도구인 K-BNT는 채점 기준을 따

라 백분위(%)를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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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뢰도 분석

범주에 따른 생성이름대기 과제에서 정반응수, 군집크기, 군집수, 전환수에

대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서 검사자간 신뢰도를 산출하였다. 전체 자료 중

10%에 해당하는 자료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언어병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대학

원생 1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이에 따른 검사자간 일치도는 94.65%였다.

4. 통계 분석

수집된 자료는 통계분석 프로그램 SPSS 21.0(Statistics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1.0)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생성이름대기(의미 유창성 과제,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와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집행기능, 시공간구

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기능, 지남력), 대면이름대기 간의 상관관계

를 살펴보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analysis)을 시행하

였다. 또한, 상관성이 나타난 관련 요인들이 정상 장·노년층의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

(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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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 대면

이름대기와 생성이름대기 수행력

장·노년층이 생성이름대기의 하위 산출 요소인 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관련 요인으로 연

령, 교육년수, 작업기억의 저장 및 처리능력, K-MoCA의 하위 항목인 집행기

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기능, 지남력과 대면이름대기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장·노년층의 각 요인별 평균(±표준편차)은 (표 2)와 같다. 장·노년층의 평균

연령은 68.41(±9.09)세, 교육년수는 11.03(±3.86)년,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점

수는 6.10(±2.28)점,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점수는 4.74(±2.12)점으로 나타

났다. K-MoCA의 하위 항목인 집행기능 점수는 2.20(±1.38)점, 시공간구성능

력 점수는 3.43(±.718)점, 기억력 점수는 2.00(±1.56)점, 주의집중능력 점수는

5.25(±.977)점, 언어기능 점수는 4.56(±.563)점, 지남력 점수는 5.82(±5.00)점으

로 나타났으며, K-MoCA 총점은 23.25(±3.49)점, K-BNT 점수는

78.41(±22.29)점으로 나타났다.

의미 및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에 대한 평균(±표준편차)은 (표

3, 4)와 같다. 의미 유창성 과제의 평균 정반응수는 30.84(±8.34)개, 군집수는

8.67(±2.44)개, 군집크기는 1.70(±9.68)개, 전환수는 12.07(±4.38)회로 나타났다.

음소 유창성 과제의 평균 정반응수는 23.03(±11.14)개, 군집수는 8.46(±5.01)개,

군집크기는 2.66(±2.93)개, 전환수는 9.00(±8.80)회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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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령(세) 68.41 ±9.09 55 84

교육년수(년) 11.03 ±3.86 6 16

작업기억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6.10 ±2.28 2 12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4.74 ±2.12 1 11

집행기능

(K-MoCA)
2.20 ±1.38 0 4

시공간구성능력

(K-MoCA)
3.43 ±.718 1 4

기억력

(K-MoCA)
2.00 ±1.56 0 5

주의집중능력

(K-MoCA)
5.25 ±.977 3 6

언어기능

(K-MoCA)
4.56 ±.563 3 5

지남력

(K-MoCA)
5.82 ±.500 4 6

K-MoCA1 총점 23.25 ±3.49 15 29

K-BNT2 78.41 ±22.29 11 99

표 2.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 대면이름대기 점수의

기술통계

(N=61)

1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2 Korean Boston Naming Test (K-B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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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반응수 30.84 ±8.34 11 53

군집수 8.67 ±2.44 3 14

군집크기 1.70 ±.968 .32 6.50

전환수 12.07 ±4.38 2 23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정반응수 23.03 ±11.14 1 51

군집수 8.46 ±5.01 2 23

군집크기 2.66 ±.2.93 0 18

전환수 9.00 ±8.80 0 35

표 3. 의미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별 기술통계

(N=61)

표 4.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별 기술통계

(N=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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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 하위 산출 요소의 영향 요인

의미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와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 K-BNT 점수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미 유창성 과제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반응수

(r=-.369, p=.003), 군집수(r=-.350, p=.006), 전환수(r=-.407, p=.001)는 감소하였

다.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404, p=.001), 군집수(r=.509, p<.001),

전환수(r=.517, p<.001)는 증가한 반면, 군집크기(r=-.331, p=.009)는 감소하였

다.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점수도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380, p=.003), 군집

수(r=.581, p<.001), 전환수(r=.542, p<.001)는 증가한 반면, 군집크기(r=-.275,

p=.032)는 감소하였다.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점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할수

록 정반응수(r=.357, p=.005), 군집수(r=.389, p=.002), 전환수(r=.474, p<.001)는

증가한 반면, 군집크기(r=-.274, p=.032)는 감소하였다. K-MoCA의 하위 항목

인 집행기능 점수가 증가할수록 군집수(r=.357, p=.005), 전환수(r=.443, p<.001)

는 증가한 반면, 군집크기(r=-.381, p=.002)는 감소하였다. 시공간구성능력 점

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298, p=.019), 군집수(r=.443, p<.001), 전환수

(r=.399, p=.001)는 증가한 반면, 군집크기(r=-.357, p=.005)는 감소하였다. 기억

력 점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414, p=.001)는 증가하였으며, 주의집중능력

점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397, p=.002), 군집수(r=.342, p=.007), 전환수

(r=.362, p=.004)는 증가하였다. 언어기능 점수가 증가할수록 군집수(r=.353,

p=.005), 전환수(r=.370, p=.003)는 증가하였다. K-MoCA 총점이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526, p<.001), 군집수(r=.530, p<.001), 전환수(r=.554, p<.001)는 증

가한 반면, 군집크기(r=-.326, p=.010)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K-BNT와 지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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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인 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

연령(세) -.369** -.350** .206 -.407**

교육년수(년) .404** .509*** -.331** .517***

작업기억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380** .581*** -.275* .542***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357** .389** -.274* .474***

집행기능

(K-MoCA)
.215 .357** -.381** .443**

시공간구성능력

(K-MoCA)
.298* .443** -.357** .399**

기억력

(K-MoCA)
.414** .223 -.033 .234

주의집중능력

(K-MoCA)
.397** .342** -.197 .362**

언어기능

(K-MoCA)
.222 .353** -.185 .370**

지남력

(K-MoCA)
.125 .196 -.074 .203

K-MoCA1 총점 .526** .530** -.326* .554**

K-BNT2 .013 .025 -.129 .004

점수는 의미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표 5. 의미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와 영향 요인 간의 상관관계

(N=61)

1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2 Korean Boston Naming Test (K-BNT)
*p<.05, **p<.01, ***p<.001



- 28 -

정반응수

B β t p R2

K-MoCA1 총점 1.255 .526 4.748 <.001*** .276***

군집수

B β t p R2

작업기억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443 .414 3.326 .002**

.396***

K-MoCA 총점 .204 .293 2.354 .022*

군집크기

B β t p R2

집행기능

(K-MoCA)
-.268 -.381 -3.166 .002** .141**

전환수

B β t p R2

K-MoCA 총점 .454 .362 2.877 .006**

.382***
작업기억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644 .335 2.662 .010*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

기), K-MoCA의 하위 항목과 의미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상관성이 나타난 요인들이 의미 유창성 과제의 단어인출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의미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61)

1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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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는 K-MoCA 점수(β=.526, p<.001)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276로 의미 유창성 과제의 정

반응수에 대하여 27.6%의 설명력을 지닌다.

의미 유창성 과제의 군집수에는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β=.414, p=.002)와

K-MoCA 점수(β=.293, p=.022)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

계수(R2)는 .396로 의미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 대하여 39.6%의 설명력을

지닌다.

의미 유창성 과제의 군집크기에는 교육년수(β=-.381, p=.002)가 유의한 영향

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141로 의미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

수에 대하여 14.1%의 설명력을 지닌다.

의미 유창성 과제의 전환수에는 K-MoCA 점수(β=.362, p=.006)와 숫자폭 바

로 따라말하기(β=.335, p=.010)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

수(R2)는 .382로 의미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 대하여 38.2%의 설명력을 지

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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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 하위 산출 요소의 영향 요인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와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 K-BNT 점수 간 상관관계

를 분석한 결과는 (표 7)에 제시하였다.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음소 유창성 과제에서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정반응수

(r=-.383, p=.002), 군집수(r=-.298, p=.020), 전환수(r=-.268, p=.037)는 감소하였

다.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538, p<.001), 군집수(r=.528, p<.001),

전환수(r=.515, p<.001)는 증가하였다.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점수도 증가할

수록 정반응수(r=.524, p<.001), 군집수(r=.413, p=.001), 전환수(r=.407, p=.001)

는 증가하였다.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점수도 마찬가지로 증가할수록 정

반응수(r=.478, p<.001), 군집수(r=.636, p<.001), 전환수(r=.582, p<.001)는 증가

한 반면, 군집크기(r=-.299, p=.019)는 감소하였다. K-MoCA의 하위 항목인 집

행기능 점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433, p<.001), 군집수(r=.487, p<.001),

전환수(r=.449, p<.001)는 증가하였다. 시공간구성능력 점수가 증가할수록 정반

응수(r=.361, p=.004), 군집수(r=.385, p=.002), 전환수(r=.372, p=.003)는 증가하

였다. 기억력 점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276, p=.031), 군집수(r=.269,

p=.036)는 증가하였으며, 언어기능 점수가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265, p=.039)

는 증가하였다. K-MoCA 총점이 증가할수록 정반응수(r=.509, p<.001), 군집수

(r=.488, p<.001), 전환수(r=.465, p<.001)는 증가하였다. 그러나 K-BNT 점수,

주의집중능력, 지남력 점수는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 간의 유의

한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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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

연령(세) -.383** -.298** -.049 -.268*

교육년수(년) .538*** .528*** -.119 .515***

작업기억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524*** .413** -.102 .407**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478*** .636*** -.299* .582***

집행기능

(K-MoCA)
.433** .487** -.186 .449**

시공간구성능력

(K-MoCA)
.361** .385** -.201 .372**

기억력

(K-MoCA)
.276* .269* -.009 .243

주의집중능력

(K-MoCA)
.250 .198 -.005 .215

언어기능

(K-MoCA)
.265* .197 -.052 .195

지남력

(K-MoCA)
.043 -.046 .147 -.064

K-MoCA1 총점 .509** .488** .113 .465**

K-BNT2 .063 .156 -.039 .142

표 7.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와 영향 요인 간의 상관관계

(N=61)

1 Korean version of Montreal Cognitive Assessment (K-MoCA)
2 Korean Boston Naming Test (K-BNT)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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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반응수

B β t p R2

교육년수 1.003 .389 2.580 .012*

.350***
작업기억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1.519 .658 2.309 .025*

군집수

B β t p R2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1.502 .636 6.325 <.001*** .404***

군집크기

B β t p R2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413 -.299 -2.411 .019* .090*

전환수
B β t p R2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

1.774 .529 3.356 .001**
.385***

교육년수 .601 .263 2.068 .043*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

기), K-MoCA의 하위 항목과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

대로 상관성이 나타난 요인들이 음소 유창성 과제의 단어인출에 어느 정도 영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에 제시하였다.

표 8. 음소 유창성 과제의 하위 산출 요소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N=61)

*p<.05, **p<.01, ***p<.001



- 33 -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는 교육년수(β=.389, p=.012)와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β=.658, p=.025)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R2)는 .350로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 대하여 35%의 설명력을 지닌

다.

음소 유창성 과제의 군집수에는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β=.636, p<.001)

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404로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 대하여 40.4%의 설명력을 지닌다.

음소 유창성 과제의 군집크기에는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β=-.299,

p=.019)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R2)는 .090로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 대하여 9.0%의 설명력을 지닌다.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전환수에는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β=.529, p=.001),

교육년수(β=.263, p=.043)가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본 회귀모형의 결정계수

(R2)는 .385로 음소 유창성 과제의 정반응수에 대하여 38.5%의 설명력을 지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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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생성이름대기 과제는 어휘 저장소에서 범주에 맞는 단어를 효율적인 책략으

로 조직화하여 인출하는 능력을 알 수 있는 검사이다. 범주에 맞는 단어를 효

율적으로 나열하기 위해서 언어적 의미기억뿐만 아니라 주의력, 전반적인 모

니터링 능력, 작업기억, 지각적 이미지 재생 능력과 같은 다양한 인지기능이

필요하다. 하지만 장·노년층의 생성이름대기 수행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정상 장·노년층

을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의미·음소 유창성 과제)의 단어인출 책략을 살펴보

기 위해 하위 산출 요소(정반응수, 군집수, 군집크기, 전환수)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집행기능, 시

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기능, 지남력), 대면이름대기 능력과

하위 산출 요소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상관관계가 나타난 관련 요인

이 생성이름대기의 하위 산출 요소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의미 유창성 과제의 대부분 하위

산출 요소는 K-BNT를 제외한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인 집행기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기능과 상관관계

가 나타났다. 또한, 전반적인 인지적 구조에서 작업기억과 집행기능이 의미 유

창성 과제의 단어인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의미 유창성 과제

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반응수에서는 K-MoCA 총점이 영향을 미쳤으

며,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의미범주 안에서 올바르게 산출한 단어의

수가 증가하였다. 의미 유창성 과제는 의미 네트워크를 통해 자동적으로 단어

를 나열하는 의미론 과정과 모색기준을 업데이트하며 단어를 찾고 인출하는

집행 과정이 이루어진다.8,51 뇌 영상을 통해 의미 유창성 과제 수행 시 관련된

영역을 살펴본 결과, 의미범주 단어를 인출하는 데 좌측 중전두이랑과 하측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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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랑 영역이 관여하여 다른 영역 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4,51 이는 의미론

과정과 집행 과정이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뒷받침하고 있으나, 의미범주

단어 생성은 사물의 외관적인 특징을 상상하며 여러 항목을 찾을 수 있으므로

수행력에는 기억력과 시각적 특성을 떠올리는 능력 또한 중요하다.52 마찬가지

로 측두엽 기능을 예측할 수 있다고 보고된 의미 유창성 과제3,4,5에서도 전두

엽 손상 환자가 저하된 수행력이 나타난 것47으로 보아 인지기능이 수행력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비추어볼 때, 의미범주

내 단어를 산출하는 과정에서 전두엽이 관여하는 전반적 인지기능의 영향이

있으므로 장·노년층은 의미 체계에서 어휘 정보를 찾는 과정보다 산출 전략을

모색하는 인지적 기제가 단어인출에 기여하는 바가 더 큰 것으로 해석된다.

더불어, 음소 유창성 과제보다 의미 유창성 과제가 시공간구성능력과 주의집

중능력 간의 높은 상관성이 나타난 것은 가게 또는 동물원이 공간적인 측면에

서 떠올리기에 좋은 단서이므로 이러한 인지영역들이 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

음을 추측해볼 수 있다.

군집수에서는 작업기억의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와 K-MoCA 총점이 영향

을 미쳤다. 전반적인 인지기능이 높을수록 군집의 수가 증가되었으며, 인지영

역 중에서 작업기억의 저장능력 또한 높을수록 군집수는 증가하였다. 군집수

와 마찬가지로 전환수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 하위

범주에서 다른 범주로 활발하게 전환이 이루어질수록 새로운 범주의 단어를

산출할 확률이 높아진다. 따라서 군집수와 전환수의 결과는 비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특정 군집을 찾기 위해서는 의미기억 정보를 요구하고 인

지적인 유동성으로 다른 하위 범주로 이동하여 전략적으로 어휘를 배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과정은 좌측 전전두피질(prefrontal cortex, PFC)

과 연관이 있으며,37,53 전전두피질은 작업기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

다.54 이는 작업기억이 다른 범주로 전환하는 과정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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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다. 본 연구에서도 작업기억이 다른 군집을 탐색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바이다. 전반적인 인지기

능 또한 전두엽의 기능으로써 하위 인지영역의 상호보완적인 역할이 전환 능

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인지영역 중 작업기억이 수행력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요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군집크기에서는 K-MoCA의 하위 항목인 집행기능이 영향을 미쳤으며, 집행

기능이 높을수록 군집크기는 감소하였다. 의미적 군집크기는 한 군집에 속하

는 단어를 나열하는 것으로 어휘 저장소의 크기 및 어휘능력을 추측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9,37 그러나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집행기능이 높을수록 한

의미범주 내 단어를 많이 산출하기보다 다양한 범주를 떠올리는 책략을 사용

하였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어휘를 효율적으로 모색하는 과정에서 다른 군집

으로 유연하게 전환을 하는 것은 인지영역에서 작업기억의 영향이 컸다. 이

또한 집행기능이 높을수록 정보를 조직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계획하는 과정이

빠를 가능성이 높아 군집보다는 전환 책략을 사용한 것으로 시사된다.

둘째, 음소 유창성 과제의 대부분 하위 산출 요소는 K-BNT를 제외한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인 집행기능, 시공간구성능력, 기억

력, 언어기능과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또한, 작업기억과 교육년수가 음소 유창

성 과제의 단어인출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음소 유

창성 과제의 하위 요소별로 살펴보면, 정반응수에서는 교육년수와 작업기억의

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 점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교육년수와 작업기억의 저

장능력이 높을수록 음소범주 안에서 올바르게 산출한 단어의 수가 증가하였

다. 음소 유창성 과제 수행 시, 가능한 자모를 조합하여 어휘를 생성한 후, 작

업기억에 일시 저장을 시켜놓고 단어 가능 여부를 판별한다.52 이를 통해 음소

범주의 단어인출 과정에서는 작업기억의 정보 저장능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작업기억이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은 작업기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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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소 유창성 과제의 단어인출 수행력을 예측할 수 있는 요인임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그뿐만 아니라 노년층은 청년층보다 기존에 저장되어 있는 지식을

사용함으로써 단서 회상에 도움을 받으며, 이는 구어능력 향상을 이끌어 낸다

고 한다.26 하지만 교육년수에 따라 내재되어 있는 음운지식의 차이가 나타나

므로 가능한 자모를 조합하여 단어를 인출하는 과정에 있어서 교육년수 또한

중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군집수에서는 작업기억의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가 영향을 미쳤으며, 작

업기억의 처리능력이 높을수록 군집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더하여 전환수

는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와 교육년수가 영향을 미쳤으며, 작업기억의 처

리능력과 교육년수가 높을수록 다른 하위 범주를 탐색하는 경향이 증가하였

다. 음소범주 단어인출은 철자에 맞는 적절한 단어가 존재하는지 살펴보고 단

어의 철자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며,4,52 다양한 하위 범주 내 단어를 산출

하는 것은 단어의 음소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상당히 요구된다.4 음

소범주는 의미범주와 마찬가지로 작업기억이 다른 하위 범주를 모색하여 전환

책략을 사용하는 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교육년수는 교육을 받은 정

도를 뜻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음운지식 및 전반적 언어능력이 향상된다.32,33

그러므로 글자정보가 많을수록 목표 음소로 시작하는 적절한 단어를 다양하게

탐색하여 수행력을 높이는 행동이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전환수와

정반응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작업기억과 교육년수로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음소 전환수는 군집크기보다 정반응수와 가장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결과

34를 지지한다. 따라서 단어인출에서 전환(switching)은 전반적인 단어인출 수

행력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을 시사한다.

군집크기에서는 군집수와 동일하게 작업기억의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가

영향을 미쳤으나, 작업기억의 처리능력이 높을수록 군집크기는 감소하였다. 이

는 복잡한 과제를 수행할 시에 음운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낮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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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적 처리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잦은 전환을 하기보다 이미 탐색된 의미범

주나 유사한 소리로 시작하는 단어들을 산출하여 군집화하는 경향이 나타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는 의미 유창성 과제와 같이 인지적 차이에 따라

사용되는 책략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모두 종합해보면, 장·노년층에서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 요인은 작업기억이라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단어인출

시, 다양한 글자 단서를 떠올리며 연관성 있는 단어를 전략적으로 찾는 능력

이 수행력에 기여하는 바가 큰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선행연구9에서는 작업

기억과 단어인출 능력 모두 청년층의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에 영향력이 크다

고 나타났다. 이를 통해 청년층보다 인지적 처리속도가 서서히 느려지는 장·

노년층은 정보를 유지하고 조작하는 능력에 따라 단어인출 능력이 크게 좌우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음소 유창성 과제는 의미 유창성 과제와 달리 교육

년수의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음소 유창성 과제는 단어의

음소적 특징을 분석하는 능력이 필요하며, 문해력 수준을 확인할 수 있다.

어휘 산출 요소인 군집과 전환 측면에서 살펴볼 때, 의미 유창성 과제는 작

업기억에서 음운루프의 저장능력이, 음소 유창성 과제는 중앙 집행기의 조작

및 처리능력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과제 모두 모니터

링을 통해 반복 오류를 방지하고 다양한 하위 범주로 전환하는 능력은 전두엽

의 작업기억이 중요한 요인이라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9,34 작업기억의

음운루프는 중앙 집행기의 하위 체계로서 음운 입력 정보의 임시 저장체계이

다. 이는 즉각적 회상을 위해 정보를 재순환시킨다. 더불어, 중앙 집행기는 어

려운 과제를 분석하는 데 관여하지만 음운루프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정보처

리를 담당한다.22 이를 통해 음소 유창성 과제는 어휘를 탐색하고 생성하는 과

정에서 의미단서보다 더 광범위한 영역의 활성화가 나타나4,52 작업기억의 부

하가 크며, 인지적 노력이 더 필요한 과제5,20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의미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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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성 과제는 음소 유창성 과제보다 전반적인 수행력이 더 높다는 선행연구5에

뒷받침한 결과가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의미 유창성 과제의 경우 어휘 저장소과 연관된 측두엽이 관여하고 있음을

가정하여 개개인의 어휘능력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보고되었다.9,20 특히, 의

미 유창성의 군집크기는 어휘량(vocabulary size)과 관련이 높아 단어인출 능

력이 높을수록 군집크기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9 하지만 본 연구에서 정상

장·노년층은 의미기억 저장소 크기 및 이름대기 능력보다 의미범주 단어를 전

략적으로 모색하는 인지 체계의 영향이 더 크게 미쳤으며, 그에 따라 사용되

는 책략이 달라진다는 본 연구 결과와 차이가 있으므로 주목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임상적 의의를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장·노

년층을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를 통해 단어인출 능력과 다양한 관련 요인의

영향을 알아보았다. 국내 연구에서는 한정된 요인으로만 살펴보았으나, 다양한

관련 요인의 영향력을 보았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는 장·노년층

의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에 있어 상호보완적인 영향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

으므로 하위 산출 요소를 통해 수행력을 좌우하는 중요 요인의 능력을 예측하

는 데 필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이다.

둘째,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생성이름대기 과제를 통해 장·노년층의 단어인

출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의 하위 영역인 작업기억 및 집행기능을 평가하

는 데 효과적인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두엽 손상 환자, 파킨

슨 환자, 경도 인지장애, 인지적 결함을 호소하는 고령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선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심화검사를 하기 전 짧은 시간동안

인지적 결함을 호소한 대상자의 인지능력이 떨어졌는지 판별하는 데 적절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에서는 생성이름대기 과제는 한국 웨스턴

실어증 검사(Korean-The Western Aphasia Battery. K-WAB)와 서울 신경심

리검사의 통제 단어 연상 검사(Controlled Oral Word Associa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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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AT)로 사용된다. 각 검사는 범주 내 올바르게 산출한 단어의 수를 세어

점수를 내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 작업기억 및 전반적 인지기능과 어휘

능력을 민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요인은 정반응수보다 생성이름대기의 하위

산출 요소인 군집과 전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정반응수뿐만 아니라

하위 산출 요소를 통하여 세부적으로 환자의 수행력을 확인하는 것은 환자의

증상을 선별하는 데 충분히 필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셋째, 본 연구 결과는 인지적 결함으로 인한 언어장애를 대상으로 단어산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지·언어 통합 치료 프로그램의 제작에 의미 있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료 프로그램의 기본 구상 시, 생성이름대기와 비슷

한 방법으로 마인드맵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범주에 속하는 어휘들을 산출

하도록 한다. 장·노년층은 생성이름대기에서 인지적 측면의 영향이 더 컸으므

로 정보를 저장하고 조직화하여 적절한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을 향상시킴으로

써 단어인출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영향 요인 중 작업기억은 장

기기억 형성과도 관련55이 있기 때문에 상호관련성이 높은 영역들의 향상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서는 정상 장·노년층의 수행력만으로 치매와 같은 인지언어장애의 조기 선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향후 파킨슨병 환자 또는 경도인지장애와 같이

인지 저하를 동반하는 다양한 환자군을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의 하위 산출

요소를 통해 단어인출 능력뿐만 아니라 단어인출을 위한 책략에 미치는 영향

요인 확인하여 정상 장·노년층과 비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특성 질

환 환자들의 대면이름대기 능력과 작업기억 및 K-MoCA의 하위 항목 외에

다른 영향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임상적 정보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을 것이

다. 둘째, 본 연구에서 인지기능 평가로 시행된 K-MoCA는 경도인지장애를

판별할 수 있는 검사로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에 타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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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47 각각의 인지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작업

기억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으나 향후에는 시공간구성능력, 주의력, 처리속도,

지연회상 등 다양한 심화된 검사 과제로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수행력에 미치

는 영향력을 확인하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임상에서 여

러 환자에게 대중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K-BNT로 대면이름대기 능력을 평가

하였다. 하지만 추후에는 본 검사뿐만 아니라 동의어·반의어 산출하기, 반응이

름대기 등 다양한 평가방법을 모색하여 대상자의 전반적인 표현어휘능력을 심

층적으로 살펴본다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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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55∼84세까지 해당하는 정상 장·노년층 61명을 대상으로 생

성이름대기 단어인출 능력을 살펴보았다. 또한, 생성이름대기 단어인출에 미치

는 요인으로 연령, 교육년수, 작업기억, K-MoCA의 하위 항목인 집행기능, 시

공간구성능력, 기억력, 주의집중능력, 언어기능, 지남력과 대면이름대기 측면에

서 알아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관련 요인과 수행력 간의 상관관계 및 영향력

을 확인하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작업기억과 K-MoCA 총점은

의미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 산출 요소로 살펴보면,

K-MoCA 총점은 정반응수에, 작업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과 K-MoCA

총점은 군집수에, K-MoCA의 집행기능은 군집크기에, K-MoCA 총점과 작업

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은 전환수에 영향을 미쳤다. 둘째, 전반적으로

작업기억과 교육년수는 음소 유창성 과제의 수행력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 산

출 요소로 살펴보면, 작업기억(숫자폭 바로 따라말하기)과 교육년수는 정반응

수에, 작업기억(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은 군집수와 군집크기에, 작업기억

(숫자폭 거꾸로 따라말하기)과 교육년수는 전환수에 영향을 미쳤다. 이를 통

해, 의미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된 의미 유창성 과제는 대면이름대기 능력

보다 작업기억 및 집행기능이 관여하여 의미범주 단어를 전략적으로 찾는 능

력이 수행력을 좌우한다고 볼 수 있다. 어휘-음운기억과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된 음소 유창성 과제는 작업기억이 중요 변수이므로 음소적 특징을 분석하여

음운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단어인출에 영향을 미친다. 단어인출 책략

인 하위 산출 요소를 살펴보면, 음소 유창성 과제가 의미 유창성 과제보다 높

은 수준의 정보처리를 요구하며, 인지적 노력이 필요한 과제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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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전환 및 군집은 작업기억의 저장 및 처리능력을 민감하게 예측할 수

있는 지표인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하위 산출 요소를 구체적으로 분석함으

로써 인지적 결함을 호소하는 고령 노인을 대상으로 조기 감별할 수 있으며,

이름대기 능력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중 작업기억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

을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노년층의 단어인출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인

지·언어 통합 치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데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정상 장·노년층만을 대상으로 살펴보았으므로 추후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치매와 파킨슨병 치매와 같이 뇌의 손상 영역이 다른 인지적 결

함 환자를 대상으로 생성이름대기의 단어인출 능력을 살펴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보는 연구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지평가는 전반적인 인지기능을 종합적으

로 확인할 수 있지만 각 영역의 능력을 정확하게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

향후에는 주의력, 처리속도, 지연회상 등과 같은 하위 인지영역을 심화된 다양

한 검사 과제를 통해 면밀히 살펴봄으로써 수행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

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어휘능력을 한 가지 과제

로 평가하였으나 추후에는 더 체계화하여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기 위해 다양

한 평가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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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범주에 따른 분류 예시

서식

환경

동물원에서 볼 수 있는 동

물

사자, 기린, 원숭이, 토끼, 호랑이, 코뿔소,

오랑우탄, 악어, 타조, 미어캣, 사슴, 부엉이

등

물속에서 사는 동물
수달, 돌고래, 개구리, 문어, 펭귄, 바다사자,

거북이, 고래, 두꺼비, 바다표범, 상어 등

야생동물
다람쥐, 청설모, 뱀, 멧돼지, 고라니, 늑대,

곰, 두더지, 수달, 너구리 등

동물

종류

곤충/거미류
벼룩, 모기, 개미, 파리, 무당벌레, 꿀벌, 매

미, 메뚜기, 사마귀, 잠자리, 거미, 나비 등

조류 참새, 제비, 까치, 찌르레기, 까마귀, 앵무새

양서류/파충류
개구리, 도롱뇽, 두꺼비, 개미, 뱀, 크로커다

일, 악어, 카멜레온 등

포유류

돼지, 염소, 양, 송아지, 당나귀, 소, 얼룩말,

말, 낙타, 코뿔소, 하마, 기린, 코끼리, 두더

지 등

어류 상어, 농어, 고등어, 갈치 등

영장류 원숭이, 고릴라, 침팬지, 오랑우탄 등

무척추동물 달팽이, 문어, 오징어 등

인간

의

사용

애완동물 강아지, 고양이, 햄스터, 토끼, 금붕어 등

농장에서 키우는 동물 닭, 소, 염소, 말, 돼지, 염소, 등

짐을 드는 동물 낙타, 당나귀, 말, 라마, 황소 등

털이 사용되는 동물 여우, 밍크, 토끼, 비버, 여우 등

부록 1. 단어 분류 제시

가. 동물 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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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범주 범주에 따른 분류 예시

과일
바나나, 복숭아, 망고, 체리, 사과, 딸기, 배, 수박, 포도, 귤,

한라봉, 오렌지, 수박, 감 등

아채
콩, 당근, 시금치, 토마토, 파, 올리브, 양파, 마늘, 상추, 깻잎,

브로콜리 등

유제품 우유, 치즈, 요거트, 요구르트, 버터

육류 및 어류
연어, 돼지고기, 고등어, 꽁치, 참치, 광어, 우럭, 꽃게, 닭고

기, 소고기 등

간식 및 과자 사탕, 케이크, 아이스크림, 파이, 도넛, 빵, 초콜릿 등

가공식품
햄, 핫도그, 햄버거, 치킨, 마른멸치, 김, 치즈, 통조림, 어묵,

두부, 소세지, 라면, 햇반, 카레, 빵, 스파게티, 콘프레이크 등

음료 및 주류
커피, 우유, 주스, 콜라, 사이다, 차, 물, 와인, 맥주, 막걸리,

소주, 양주 등

의류 및 속옷 티, 바지, 잠바, 양말, 신발, 장갑, 모자, 치마, 팬티 등

개인 용품

아스피린, 양, 비타민, 치약, 칫솔, 비누, 수건, 화장품, 샴푸,

린스, 기저귀, 화장지, 물티슈, 휴지, 이불, 베개, 담배, 약, 건

강식품 등

양념류 소금, 간장, 설탕, 식용유, 된장, 고추장, 고춧가루, 다시다 등

가전제품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텔레비전, 에어콘 등

곡류 쌀, 현미, 보리, 수수, 팥, 콩 등

가재도구 및 공산품

빗자루, 전구, 세제, 비누, 린스, 표백제, 주전자, 랩, 호일, 문

구류(종이, 가위, 볼펜, 스티커, 테이프), 장난감, 냄비, 주전

자, 후라이팬, 국자 등

나.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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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Variables affecting on generative naming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orking memory, executive function, education level

Ji Yeon Kim

Graduate Program in Speech and Language Pathology,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angHee Kim)

As a task of retrieving as many words as possible to suit given 

semantic and phoneme categories, generative naming requires not 

only linguistic competence, but also various cognitive abilities. 

Therefore, as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having functional 

deficiencies in brain area can have difficulties in performing tasks, it 

is important to examine effects of specific factors determining 

performance capabilities. Thus, in this study, generative naming tasks 

for 61 selected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whose age is between 

55 and 84 were conducted and we could verify variables affecting 

word retrieval in terms of age, education level, working memory, 

sub-category of Korean-Montreal Cognitive Assessment(K-MoCA) and 

confrontational naming.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working memor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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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MoCA total score affected the performance of semantic fluency 

tasks in general. When we examine the sub output factors, K-MoCA 

total score influenced the total number of generated words, and 

working memory(digit forward span) and K-MoCA total score 

influenced the number of clustering, and the executive function 

influenced the mean cluster size while K-MoCA total score and 

working memory(digit forward span) influenced the number of 

switching. Second, working memory and education level affected the 

performance of phonemic fluency tasks in general. When we examine 

the sub output factors, working memory(digit forward span) and 

education level influenced the total number of generated words, and 

working memory(digit backward span) influenced the number of 

clustering and the mean cluster size while the working memory(digit 

backward span) and education level influenced the number of 

switching. From these results, we could find that working memory was 

a primary variable affecting word retrieval of generative naming of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It was found that phonemic fluency 

tasks have greater load than semantic fluency tasks and thus these 

are the tasks requiring more cognitive efforts. In addition, in the case 

of semantic fluency tasks, we verified that cognitive aspects which 

strategically finding semantic categories rather than size of semantic 

memory storage and vocabulary size have greater impact and 

therefore strategies used can differ according to cognitive differences.

Therefore,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we could verify the influence 

of various factors affecting word retrieval abilities of the middle-ag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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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lderly people through generative naming. Based on this result, 

we can relate word retrieval abilities with working memory and 

executive function in elderly people.2)

Key words: middle-aged, elderly, generative naming, clustering, switching,     

            age, education, K-MoCA, working memory, confrontational        

            naming 


